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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태일 열사 제49주기 맞아 �노동법 개악 시도 규탄 논평�





▲추도식에 참석한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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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주기 전태일 추도식과 제27회 전태일노동상 시상식이 13일 오전 마석모란공원 전태일묘역에서 열렸다.


이날 추도식에는 전태일열사 유가족과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모임인 청우회, 전태일재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전현직 임원 및 조합원 등 약1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김주영위원장은 추도사에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만원,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이 갈 길을 잃고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며 “출발은 거창했으나 쉼표에서 머물고,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소선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던 노동자가 하나되어 싸우라는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며, "한국노총이 앞장서서 노동자의 통큰 단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함께 치러진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에서는 전태일 열사의 풀빵 나눔 정신을 실천한 부산지하철노조가 '전태일 노동상'을 받았다.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맞아 한국노총은 13일 논평을 내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안전보다 이윤이 먼저인 사회”이자,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쳐야 하는 사회”라고 밝혔다.��한국노총은 “2019년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52시간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기업의 이윤을 위해 역사를 되돌리려는 개악의 시도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맞이하면서, 열사의 마지막 당부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며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한국 노총은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9주기 전태일 추도식 열려�마석 모란공원서.. 유가족, 한국노총 조합원 등 참석 










